
권경렬 대표는
“제조업에서도 지식재산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지식재산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제조업에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코리아(Giemens PLM Software

Korea)는 ‘PLM’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다. PLM은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Product Lifecycle Man-

agement)’를 뜻하는데, 현재의 제조업에서 생산성을 논할 때

PLM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구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기계를 설계할 때 종이에 자와 연필로

도면을 직접 그렸고 각 도면들에 대해 일일이 결재를 받았고 후속

제품을 만들 때는 다시 이 도면들을 창고에서 꺼내 와 일일이 검토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 대신 컴퓨터를 사용해 3D 도면을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 기계가 자동으로 쇠를 깎을 뿐만 아니

라 도면을 저장·보관·검토·승인하는 모든 과정을 컴퓨터로 일원

화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설계→가공→생산’의 제반 프로토콜

(절차)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PLM의 개념이다.

PLM은 제조업의 전 과정을 편리하게 해 능률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설계된 도면이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

는 역할도 한다. 종이 도면은 보관도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찾아오기도 힘들어 다시 활용하기가 어렵고, 또 유출의 우려도 크다. 

PLM 소프트웨어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A부품이 쏘나타와 그랜저에 모두 들어가도록 하고 싶

다면 소프트웨어 상에서 ‘링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쏘나타 설계

시에도 A부품을 불러올 수 있고, 그랜저 설계 때도 불러올 수 있

습니다. 예전에는 쏘나타에 쓰이는 부품을 그랜저에도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비용 손실이 많아지겠죠. 요즘은 자동차의 출시 인터벌이 짧아지

고 차종도 많아졌는데,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PLM 없이는 도저

히 살아남기 불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에도 실제 지멘스 PLM이 쓰이고 있는지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LG전자·한국GM·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웬만한 제조업에서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몇 개의 기업에서 지멘스 PLM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 고객 리스트에 등록된 회

사는 약 4만 개 정도입니다. 그 사이 없어진 회사도 있겠지만 대략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국내 점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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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의 약 40%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업체입니까.

다쏘시스템과 PTC 등입니다. 이들 업체들과 제품군은 거의 비슷

합니다.

PLM 프로그램이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자동차·TV·휴대전화 등 개발한 제품은 그 자체가 그 회사의 지식

재산입니다. 설계가 누출됐을 때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이걸

PLM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킹으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

가 누출될 수도 있지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면 지식재산의 유출

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객사 중 한 곳은 출근 때 빈손으로 출근합니다. 자

신의 PC에 외부 메모리를 연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중앙 서

버에 저장한 데이터를 불러 와 작업하고 저장도 거기에 합니다. 종

이에 프린트한 기록도 시간과 장수까지 다 기록됩니다. 기존의 방

식처럼 각자의 PC에 저장해 회의 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라면

산업 기술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LM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도입됐습니다. 지금은 모든 제조업이 PLM을 당연히 도입하는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없

고 지식재산을 관리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또 담당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맡아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설계 부문을 빼고 데이터 공유만 활용하면 제조업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 업계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은 부수 계약 조

건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2년 정도 상품을 팔다가 새로운 상품

이 나오면 기존 상품은 더 이상 팔지 않지만 가입한 고객은 관리해

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 조건이 서버에 다 저장돼 있다면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 업계에서는 라면 스프의 재료 배합

이 동일 제품이라도 수출 국가에 따라 모두 다르고 포장도 다릅니

다. 설계가 필요 없지만 유사 제품의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베이스(DB)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멘스와는 어떤 관계인지요.

PLM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SDRC’라는 회사를 미국의 ‘EDS’

가 인수한 뒤 ‘UGS’로 분사했는데, 이를 지멘스가 2007년 인

수해 지멘스 PLM이 된 겁니다. 지멘스는 공장 자동화 설비를

만들고 컨트롤하는 일종의 하드웨어 제어를 한다면 지멘스

PLM은 설계·개발 등 지식재산을 만들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지멘스 PLM에서 PLM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100%입니다. 자세히 분류하면 CAD(Computer Aided Design)

용으로 ‘NX’, ‘솔리드 에지’ 두 가지 제품이 있고요, DB 관리용

‘팀 센터’가 있습니다. 공장 양산 준비 작업용인 ‘디지털 매뉴팩처

링’은 컴퓨터를 이용해 공장 가동을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통틀어 PL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보는지요.

우리는 기존 고객의 투자 보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PLM은 고가

소프트웨어인데, 무단 사용을 방치하면 20억~30억 원을 투자해

유지·보수하는 고객보다 이를 무단으로 쓰는 기업이 경쟁에서 이

기는 결과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먼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대기업이 부품사에 요구하기도 합

니다. 미국 GM은 납품 업체들에까지 주문할 때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든 제품은

불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제품은 불법 소프트웨어로 만들면 감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금 대기업에 납품한 부품에서 비정품 소프트웨

어를 사용해 만든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해 대기업들도 정품 사용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이런 지식재산권은 비단 소프트웨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오랜 시간과 비

용을 투자해 만든 설계 도면을 타사가 무단으로 사용해 더 싸고 빠

르게 만들면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체들도 타인의 지식

재산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쓰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

으면 그 손해는 결국 제조업에도 미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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